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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능성 화장품이라 함은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피부에 
효과를 주는 화장품을 말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기능성 화장품의 품목이 확대되었다.  대한민국의 
기능성 화장품 산업은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제품에 머물고 새로운 기능성 제품의 개발은 미비한 상
태이다.  또한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화장품을 비롯한 고기능성 화장품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
다.  그리고 국외에 수출실적 순위는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미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화
장품 산업 업계 1위 국가답게 바이오 공업과 기능성 소재에서 메커니즘 중심의 기능성 화장품을 강조하
고 있고 미국은 럭셔리 프리미엄 제품에 수요도가 높았으며 독일은 바이오 하이테크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신흥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의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하고 정치
와 경제가 뒷받침 되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산업 등을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시장연구,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메디컬 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산업트렌드

  Abstract : Functional cosmetics are products that help emphasize certain functions such as skin 
whitening, wrinkle reduction and UV protection.  Functional cosmetic items have expanded since 
2017.  Korea's functional cosmetics industry has focused on skin whitening, wrinkle reduction, UV 
protection, and high-performance items including medical cosmetics that are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tage.  France leads the international export performance rankings followed by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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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nd Germany. France's cosmetic industry is renowned for emphasizing mechanism driven 
functional cosmetics in bio-industrial and functional materials, while the United states cosmetic 
industry is in high demand for luxury premium products.  The German cosmetic industry is showing 
growing strength in bio high tech functional cosmetics.  For the Korean cosmetic industry to challenge 
the top 3, it will also have to develop new material of various functional cosmetics that can be 
applied to emerging industries, and develop a variety of industry equipment in an environment where 
politics and economy are backed by more focus on research. 

Keywords : Functional cosmetics, Functional cosmetic market research, Cosmeceutical cosmetics,  
Medical cosmetics,  Global cosmetics industry trends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높은 경제수준과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라 건강
한 삶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의학과 과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  또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으로 피부질환 및 트러블에 대한 문제가 
다양화 되면서 나만의 화장품을 찾는 스마트한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비패턴 또
한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 되고 있다[2].  기능성 
화장품의 좋은 효능을 제품에서 찾는 특정 구매
행동을 보이는데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는 욕
구가 나타나면서 적극적으로 색조 화장품 등을 
활용하고 있다[3].  그리고 소비자 니즈에 맞게 
화장품의 다양한 종류 및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
장품의 시장으로 팽창하였고 여성의 소비 능력의 
확산과 노화 지연의 관심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
부 트러블과 환경오염 등이 기능성 화장품의 치
료적 기능을 추가한 화장품의 코스메슈티컬 영역
으로 확대되었다[4].  이러한 피부 노화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욕구가 늘어나고 특정한 효능 원
료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며 기능성 화장품 법 시
행 후 임상학적 효능 및 안전성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은 주요 관심 문제로 화장품 산업에
서 대두되었다.  그리고 사용감을 중시하던 화장
품에서 70년대 이후에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
성을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옮겨가고, 2000년대 
이후에는 IT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생리 활성 조
절하는 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으
로 변화되었다[5][6].  
  독일의 피부과학자 Albert M. Kligman 박사가 
Cosmeceutical(코스메슈티컬) 용어를 처음 제시하

였고, 코스메슈티컬의 의미는 코스메틱(화장품)과 
파마슈티컬(의약품)의 뜻이 합쳐진 신조어로 화장
품의 안전성과 의약품의 효과성을 같이 볼 수 있
는 화장품을 의미한다[7].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성분에 기능성 화장품 성분을 혼합해야만 특정한 
효능을 발휘하는 2중 기능성 화장품들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고, 기능성 화장품 사용 시 다양한 
소비자들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과 편리성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용기 개발
도 필요성이 확인되었다[8].  최근 코스메슈티컬
의 효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소비자들의 문
제 제기 및 과대광고 등이 부작용으로 발생해 화
장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반면 현재 코스메슈
티컬 시장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9].  
  이처럼 기존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송지성 외(2009)의 국내 기능성 화
장품 산업의 향후 시장 전망에 관한 연구, 고운
실 외(2010)의 한국적 코스메슈티컬 시장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권혜진(2018)의 국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기능성 화장품
의 국내외 산업 동향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 외에도 나와 있는 선진
국 기술력과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를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기사와 
논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개된 기능성 화장
품의 관련 글 등을 수집하여 국내와 해외의 기능
성 화장품 유형 및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9년 수출실적이 5위안에 있는 해외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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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 위주로 조사하였고, 가장 수출실적이 많은 
국가는 프랑스였고 미국과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
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서 화장품 분야의 다
양한 기능을 갖는 화장품 산업을 알려 우리나라
의 앞으로의 기능성 화장품 산업 발전에 요구되
는 진보된 기술력과 글로벌 화장품 시장 변화에 
올바른 발전 방안을 위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발전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
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국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37.4% 예상되며 같은 해 60
세 이상 선진국 고령자 비율 예측인 32%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노화 지
연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항 노화에 대한 사업
은 매년 10%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확대되고 있는 실버층 구매력이 확산되
고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건강한 노
년을 위한 젊은 세대의 수요가 증가하며 높은 경
제수준이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10].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은 근본적으로 예방 및 
치료하는 바이오 기술 기반 연구로 생명현상과 
관련한 인간 유전자 지도 해독 등의 이해가 깊어
지면서 활성화되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한 피
부연구를 진행하며 기업과 대학은 뇌과학, 유전
자, 단백질학, 신경과학, 생물정보학 등을 세포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약 10년에
서 20년에 걸친 장기간의 임상연구로 선진국 기
업들은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피부 노화 연구
의 종합적 메커니즘 조절의 관점이 전환되어 각
질 제거 및 콜라겐 합성 등 일차원적 증상 완화
에서 세포수명, 대사 활동 등으로 새롭게 변화되
고 있다.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단품에서 벗어나 전자
기기, 스마트폰, 건강식품 등의 산업과 복합 뷰티 
솔루션의 만남으로 화장품에 의료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효능 및 효과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
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처
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국내
에 최초로 도입되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관해 

안정성·유효성 심사 및 원료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신소재의 기능성 화장
품의 개발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11]. 
 

3. 기능성 화장품 정의 및 유형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
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
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
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약사법 중 화장품과 관련된 법규를 분리하여 “화
장품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능
성 화장품을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
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
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제품, 자외선을 차단 
및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 모발
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
다]시키는 제품,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탈모 증
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장벽의 기
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12., 2020. 8. 5>[12].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으
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13], 국내 화장
품 시장은 주름개선, 미백제, 자외선 차단제가 주
된 제품 유형을 이루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14].

4.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 현황 및 
사례분석 

  2019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 원으
로 18년(15조 5,028억 원) 대비 4.9% 증가하여 
성장세가 꾸준히 보이고 있고, 기능성 화장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8.5%로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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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Cosmetics 
production 
amounted 

10,7328
trillion won

13,0514
trillion won

13,5155
trillion won

15,5028
trillion won

16,2633
trillion won

Functional 
cosmetics 
production 
amounted

3,8559
trillion won

4,4439
trillion won

4,8556
trillion won

4,9803
trillion won

5,3448
trillion won

Source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2020. 06.17)

Table 1. Production of cosmetics performance in Korea

지속적인 성장률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능성 화
장품 2019년 생산실적은 5조 3,448억 원으로 전
년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 기능을 나타내는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제품의 생산실적은 3조 1,02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5.2%인 2조 6,930억 원이 증가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의 생산실적은 전
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국내 생산실적의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
용이 9조 8,123억 원(60.33%)으로 가장 많았고, 
색조 화장용(2조 1,338억 원, 13.12%), 두발용(1
조 8,800억 원, 11.56%), 인체 세정용(1조 5,786
억 원, 9.71%)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
다[15].  하지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알부틴
이 함유된 미백 기능성 화장품 40건을 대상으로 
히드로퀴논과 살균 보존제 21종에 대하여 함량 
및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결과 살균 보존제는 40
건 중 20건이 검출되었으며 히드로퀴논은 9건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살균 보존제는 독성 및 피
부 자극 등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화
장품을 장기간 사용 및 보관 시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피부질환 및 
발암물질로 알려진 히드로퀴논을 생성하는 알부
틴은 기능성 화장품의 미백 성분이다[16].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3억 7,636만 달러, 4,389억 원)였고 미국, 
일본, 태국, 독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osmeceutical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메디컬 
화장품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일종으로 현재
까지 완벽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코
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
면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코스메슈티컬 화
장품과 메디컬 화장품의 기대 효과로 모두 보습
효과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인되었다[17].  

  또한 한국적 코스메슈티컬 시장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에서 기존 한방화장품의 특징적 인식을 
벗어난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의 시장 기술
력을 바탕으로 브랜드화를 확장하고 비대면 서비
스인 온라인을 위한 앱 개발을 통해 중요한 마케
팅의 요소로 활용되어야 하며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진단 방법 개발 및 임상 적용을 
수집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8].
  기능성 화장품 신규 심사 및 보고 현황에서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제는 2008년 9월 11
일자로 신설되어 운용 중이며 기능성 화장품 범
위가 확대되어 17년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
품으로 전환된 품목(2,386건)이 심사 건수(1,235)
에 포함된다[19].  

5. 해외 기능성 화장품 시장 현황 및 
사례분석 

  미백화장품을 국내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EU 경우에는 코스메슈티컬
(Cosmeceutical)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화장품에 
포함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특수용도 화장품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용 화장품으로 분
류하고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20세기 중반부
터 건강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을린 갈색 
피부가 경제적 여유를 의미하고, 동양권인 한국 
및 일본, 중국에서는 희고 고운 피부가 옛날부터 
미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20].  
  국가별로 2019년 화장품 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171억 2,493만 달러이고 미국은 
103억 6,045만 달러, 독일 83억 7,304달러의 순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5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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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anufacturing Import

Evaluated Reported Evaluated Reported
2011 801 6,811 248 415
2012 615 3,324 219 86
2013 1,161 20,336 206 1,137
2014 633 11,514 218 321
2015 509 13,266 269 446
2016 629 13,313 219 391
2017 1,955 18,608 1,666 2,495
2018 1,015 15,463 328 1,683
2019 741 14,842 255 1,567

Source : NIFDS, Cosmetics Evaluation Division(2011-2019).

Table 2. Number of new evaluated and reported functional cosmetics by year: 2011-2019

Table 3. Export performance by country.

Country France
The United 

States
Germany Korea Japan 

Export 
performance 

$17,12493
billion

$10,36045
billion

$8,37304
billion

$6,52479 
billion

$5,327,53
billion

CAGR(%) 15.9 2.6 13.0 4.2 17.2

Source :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untry ranking in 2019. 

러 2,479로 4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8년 
유럽 화장품 시장규모는 963.7억 유로로 전년대
비 3.2%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에는 1,101.9
억 유로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서유럽이 3%대, 
동유럽은 4% 후반의 고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
고 제품별로는 스킨케어 제품이 높은 비율을 차
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스킨케어 화장품 중에서도 코스메슈티컬
(Cosmeceutical) 화장품의 중심으로 성장세가 본
격화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늘
어난 서유럽 중심으로 노화 방지(안티에이징) 제
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코스메슈티컬 시장
은 동유럽(12%) 대비 서유럽(88%) 시장이 활성
화되고 있다.  노화 방지 제품인 안티에이징은 
코스메슈티컬의 대표 제품으로 전체 코스메슈티
컬 시장 매출의 30%로 나타나며 코스메슈티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1].

5.1. 프랑스

  프랑스의 화장품(le cosmétique)의 발전은 피부
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화장품의 궁극적인 목표

였고 아름답고 투명한 피부를 선호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화장품 le cosmétique이란 단어를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하고 19세기 후반기는 화장
(maquillage)이라는 행위가 미적, 철학적으로 논
의가 되었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화학 지식들
과 과학을 바탕으로 시대의 다양한 지식들이 보
급되며 독립된 연구의 장으로 연구소
(laboratories)들이 만들어진 본격적인 시기이다
[22].  
  글로벌 1위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1909년 화
학자 유젠 슈엘러(Eugene Schuller)에 의해 설립
된 로레알 그룹(L’oreal Group)은 설립된 초기에
는 염색제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킨케
어, 바디케어, 헤어케어, 향수 등의 관련 브랜드
를 500여개 이상 소유한 다국적 기업이다.  그리
고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이후 그 성장률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약 15% 이상을 점유하고 화
장품 업계의 신화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배
경에는 17개의 연구소를 전 세계에 두고 매년 총
매출액의 3% 이상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
자로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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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monitor 2018년 7월 조사에서 유럽시장 
점유율은 스킨케어(20%), 헤어케어(13.9%), 색조
화장품(13.1%) 순이었고 스킨케어 제품 중 코스
메슈티컬 제품 선호가 가장 높고 유럽 내 코스메
슈티컬 제품 매출액은 88%를 차지하였다.  또한 
2018년 글로벌 화장품 산업 트렌드에서 바이오 
원료 및 기능성 소재에서 메커니즘 중심 바이오 
공법 발전으로 화장품 상표 표기 시 바이오기술
을 대표하는 바이오(Bio), 셀(Cell), 더마(Derma), 
메디(Medi), 닥터(Dr) 등 기능성 제품을 강조하
는 추세이다.  그리고 베타글루칸, 히알루론산과 
기능성 소재의 레티놀, 비타민 C, EGCG의 원료 
중심 및 줄기세포, Epigenetics, 기미 유전자, 
TRX, Cell Bio로의 메커니즘이 기능성 화장품의 
새로운 가치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미엄 원료 및 기능성 효과를 내세
운 제품 프리미엄화로 화장품 제조과정뿐만 아니
라 유통과정, R&D 시 동물 임상실험 제한 등 
친환경을 부각하며 기존 화장품에 미백, 주름 및 
피부질환 개선의 의료적인 기능을 추가로 고가격 
정책을 유도하여 프리미엄 화장품을 시행하고 있
다.

5.2. 미국

  2015부터 2020년까지 코스메슈티컬 미국 시장
의 규모는 5년 연평균이 6.4%로 지속적으로 성
장률을 보였고 2019년에 약 81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노화 방지에 좋은 효과가 
있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미국의 인구 통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세 이상의 소비자
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4].  
  제품의 활성 성분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서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으로 규제하는 
성분 포함 시 OTC 등록이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이 OTC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피부미용 관련 천연 
자외선 차단 소재 선행연구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약 2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
다[25].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1938년도에 개정된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해 화장품 라벨링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 FDA
는 엄격하게 화장품 성분과 제품 라벨링에 대한 
법률을 갖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일부 화장품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된다.  

  시장조사업체 NPD 그룹이 발표한 소비자 동
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약 50%가 스
킨케어 화장품 제품 성분을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민감성 피부를 소유한 소비자 증가
와 더불어 질병이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유
해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똑똑한 소비자
가 많아진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피부가 민감성이라고 스킨케어 소비자의 
48%가 응답해 2년 전 기록 대비 44% 증가했다.  
또한 NPD가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지난 1년간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제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웰니스와 자연 성분을 강조한 제품의 매
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 전체 성장률인 
6% 보다 크게 확인되었다[26].  
  고품질·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주요 화장품 제조사들은 미국산 제품
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 중국, 인도 등
의 생산국가로부터 저비용 소싱을 지양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미국은 고용을 확대하여 경기 호
조세를 유지 등의 영향으로 럭셔리 프리미엄 제
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
고, 2022년까지 화장품 및 미용 프리미엄 시장 
성장은 5%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프리
미엄 제품 선호 현상은 새로운 패키징 기술 및 
다양한 제품 라인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북미지역 
1인 당 평균 미용 지출은 2022년까지 현재보다 
7천 달러 이상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27]. 
 
5.3. 독일 

  독일 화장품 관련 정책은 EU 차원의 화장품 
규제와 연계하여 2017년 7월 유럽 화장품 등록 
포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의무화를 통해 전 유럽 내 화장품 제품의 
필수 요구 사항과 의무사항을 표준화하였다.  그
리고 최신 기술 동향으로 지난 약 3년 전부터 천
연 및 비건 화장품 주목으로 Back to nature(자
연으로 회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천연화장품과 
함께 비건(Vegan)이라는 동물성 성분을 전혀 포
함하지 않은 화장품 인기로 비건 트렌드는 식품, 
의류, 화장품 등에서 확대되며 독일 내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색조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이 2013∼2017년
까지 평균 각각 4.6%, 3.8% 증가하고, 독일 국
제 천연화장품 전시회(Vivaness)에서 독일 천연화
장품시장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서 2017년 총매
출은 12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시장 성



Vol. 38, No. 2 (2021) 기능성 화장품 국내외 산업 동향 연구   7

- 624 -

장의 신흥 강세로 천연, 비건, 할랄 화장품의 트
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분을 활용한 바이오 하이테크 기술
에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조제 방법을 최적화하
여 자연에 대한 지식과 치유력에 대한 화장품 효
과의 신뢰가 과학적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면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
로 독일 안에서 록다운(Lockdown) 시행 및 비대
면 서비스의 증가세로 온라인 판매시장에서도 화
장품의 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확인되었
다. 
  2020년 10월 5일 독일 Tagesschau는 독일연방
통계청을 인용해 온라인 유통을 코로나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주목하고 전년 동기 대비 4월에서 
6월까지 매출이 32% 상승한 데 이어 8월 매출이 
22.9% 증가하였다.  그리고 독일 시장에서는 주
요 유럽과 미국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독
일 화장품 시장 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
는 기업은 프랑스의 로레알(L'oréal)로 수년에 걸
쳐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11.5%의 시장 점유율
을 보였다.  이어 독일의 바이어스도르프
(Beiersdorf)가 7.5%,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
(Procter & Gamble)과 코티(Coty)가 각각 6.3%,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독일 화장품 산업의 총 매출 중 스킨
케어가 총 약 44억 유로(25.2%)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헤어케어(18.2%), 향수류(13.2%), 
색조화장품(11.6%), 구강케어 용품(10.6%) 등의 
순이었고 특히 스킨케어, 구강케어, 색조화장품이 
지난 5년간 각각 15.9%, 13.6%, 11.4% 증가하
는 성장률이 확인되었다[28].

5.4. 일본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주요 15개 화장품 업
체의 매출액은 2조 2,805억 엔(한화 약 24조 
1,733억 원) 규모이다.  이 중 2019년 품목별 출
하액 유형으로는 화장수와 유액 등 스킨케어가 
50%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치크 등 마무리용 화장품과 샴푸와 린스 등의 모
발용 화장품이 각각 2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향수 등이 차지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 화장수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용액도 해마다 증가하여 스킨케어의 수요가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선행연구에서 일본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요인
들이 국제화를 일으켰다고 분석하였고, 글로벌 시

장에 대한 경영자의 비전과 전략, 외국 소비자의 
일본 화장품에 대한 인식 등이 일본 화장품 산업
의 국제화를 만든 결과로 나타났다.  전 세계의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화장품 산업이 진출한 원
인을 시세이도 화장품 같은 경우 높은 브랜드 인
지도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30]. 
  유기농 친환경 화장품과 안티에이징의 고부가
가치 화장품에 대한 꾸준한 상승세는 방일 외국
인의 인바운드 화장품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일본 화장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안티에이징 유형에 관련해 주목하고 있
다.  또한 인바운드 수요 증가로 화장품 업계의 
과거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고 시세이도는 창업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엔을 달성하였으며 코
세, 폴라 오르비스가 2, 3위 순위로 최고치 매출 
실적을 나타내었다[31].

5.5. 동남아 

  국외여행자의 약 27%가 동남아 국가를 여행지
로 선택하고 해당 지역 여행자 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동남아 5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식품 및 화장품 32개 중 10개 제품(31.3%)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 히드록시
메틸푸르푸탈(HMF), 세균이 검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카, 통캇 알리, 
인태반)가 포함된 식품 및 화장품 4개 제품이 판
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2].

6. 결론 및 제언 

  IT(Information Technology) & BT(Bio 
Technology)의 과학적 기술과 의학의 발전을 바
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기
업은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같은 특정 성분 기
술에만 주목하고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특정 성
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코스메슈티컬 화
장품의 전문성과 메디컬 화장품의 안전성 등의 
장점 및 특징을 좀 더 강조하여 일반 화장품과의 
차별성 있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다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의 코스메슈티컬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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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영역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능성 화장품 산업도 이러
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성을 추구
해야 할 시점이고 한국은 한해 4000억 원이 넘
는 프랑스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런 상황은 한국인 피부 유형에 맞는 한국형 기능
성 화장품의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미래의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선
진국 화장품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능성 화
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
업의 연구 및 투자도 필요하다.  이처럼 과학적 
기술과 새로운 기능성 성분의 소재 개발 등 다양
한 산업과의 밀접한 연계로 기능성 화장품의 안
전은 신뢰되고 새로운 기술의 항노화 화장품들이 
정부와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현황
을 조사하였으나 신흥 산업들의 트렌드를 완벽히 
파악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선
진 기술들이 도입된 기능성 화장품을 이용하는 
실버 컨슈머들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되길 바라고 한국의 K-Beauty가 세계 항노화(안
티에이징) 시장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메디컬 
화장품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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